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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예절은 공기와도 같다.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, 인생

의 거친 면들을 완화시켜준다.” 

독일 작가 베론 크니거(Baron Knigge)가 한 말이다. 그

는 장소, 시간, 그리고 상대방에 맞는 적절한 에티켓을 

통해 사람들과 즐거운 교류를 나눌 수 있다고 믿었다. 

이러한 예의범절은 때론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, 상

황에 따라선 매우 중요하다.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사

이에서 늘 지켜지는 에티켓도 많다. 특히 식사 때 지켜야 

하는 테이블 매너가 그러하다. 

1. 식기 예절

접시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올려놓는 방식에 따라 웨

이터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진다. 

● 4시 방향 : 접시를 시계라고 상상해보자. 만약 포크와 

나이프를 겹쳐 손잡이 부분이 바깥으로 모두 4시 방향

으로 두면(시침과 분침이라고 하면 4시 20분이 된다), 식

사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다. 

● 8자 모양: 포크와 나이프를 겹치지 않고 벌려 접시 위

에 8자 모양으로 두면,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뜻으로 그

릇을 치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. 

● 8자 겹치기: 위와 달리, 포크와 나이프를 겹쳐 8자 모

양으로 접시 위에 두면, 음식이 별로 입맛에 맞지 않았

다는 의사를 표현한다(물론 이러한 의사 표현 방식에 대

해선 논란이 존재한다). 

● 7시 35분 방향: 이는 위에서 소개한 4시 20분 방향의 

반대 방향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두는 에티켓으로, 식사 

준비를 마쳤거나 음식이 마음에 들었을 때 담당 셰프에

게 감사와 칭찬의 의사를 전달할 때 쓰인다. 

2. 착석 예절 

전통적 식사 예절에선 주인이 손님들의 착석 자리를 

정하며, 손님들은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관례다. 여자

와 남자는 교대로 앉되, 배우자는 옆 자리에 앉히지 않

는다. 여성의 왼쪽에 앉는 남성은 여성을 위해 의자를 

빼줘야 하는 것이 예의이며, 주인이 먼저 제안 후 자리

에 앉으면 된다. 

3. 내프킨

과거에는 음식과 음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식사 도

중 내프킨은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전통 예절이었다. 

하지만 요즘에는 냅킨을 꼭 무릎 위에 올려놓지 않아

도 된다.

단, 혹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, 테이블 위 또는 의자 위

에 냅킨을 올려 두자. 접시의 오른쪽 또는 왼쪽 모두 상

관없다. 

 

4. 건배 예절

와인잔을 들 때에는 반드시 

스템(손잡이) 부분을 잡아야 

한다. 볼을 잡으면 손의 열기로 

와인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이

다. 물론 식사를 하는 자리에 

따라 달라지겠지만, 주인이 건

배사를 제안하며 이에 같은 건

배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의다.

‘아하, 그런 의미가’ … 작지만 중요한 식사 에티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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